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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내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와 트리티케일의 중북부 산간고랭지역에서 재배가능성과 재배안정

성 구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북부 산간고랭지에서 조사료 작물 도입을 위한 재배여건 및 생육특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IRG는 국내육성 품종 중 내한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코원어리’를 공시하여 표고 570m인 평창군 진부면 논 토양

에서 9월 중순에 10당 5kg을 파종하였고, 트리티케일은 9월 하순에 30kg을 파종하였다. IRG는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하다고 

보고되어 있어 동해를 경감하기 위해 파종 후 땅을 진압하였다. 각 작물의 시비량과 재배관리는 작물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결과 및 고찰]

IRG 재배한계온도는 1월 평균 최저기온이 –9℃, 트리티케일은 –10℃로 보고되어 있으나 IRG 조생품종인 ‘코원어리’는 내한

성이 강한 품종으로 1월 최저 평균기온이 –10℃ 지역에서도 안정재배가 가능하며, 1월 최저기온이 –12℃인 연천에서도 월동

률이 92%로 보고되어 있다. 평창군 진부시험지 사료작물 재배기간 중 기상을 보면 IRG 파종기인 9월 중순 평균기온은 16.4℃, 

트리티케일 파종기인 9월 하순 평균기온은 12.5℃ 이었고, 출현기에는 10℃ 내외였으며, 공시작물 모두 출현은 양호하였다. 

월동기 최저기온은 1월 상순에 –14.6℃로 월동기간 중 가장 낮았고 12월 중순부터 1월 하순까지는 –11.2∼-12.2℃를 나타냈으

며 평균기온이 0℃ 이상 5일 이상 지속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보는 기상 측면의 생육재생기는 2018년에 2월말 이어서, 평년의 

3월 10∼15일에 비해 10일 이상 빨랐다. 월동전인 11월 중순 사료작물 생육을 보면 트리티케일은 개체당 분얼수가 3.2개, ㎡당 

경수가 1,554개, 초장이 18㎝ 이었고 IRG는 개체당 분얼수가 3.4개, ㎡당 경수가 1,291개, 초장이 19㎝로 월동에 들어갈 때 알

맞은 생육상태인 초장 15∼20㎝, 분얼경의 수 3∼5개 범위에 들어 월동전 생육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재생기인 3월 

초 생육을 보면 트리티케일 초장은 7㎝, 월동률은 98%를 나타냈으나 IRG의 월동률은 5.2%로 대부분이 월동기 저온으로 고사

하였다. 이후 영양생장기인 4월 중순 생육을 보면 트리티케일은 ㎡당 분얼수가 1,024개이었고, 월동기에 일부 생존하여 새끼

치기를 한 IRG의 ㎡당 분얼수는 100개이었다. 잔부시험지에서 트리티케일 개화기는 5월 12일로 20일 후인 6월 2일에 수확하

였으며, ha당 생체수량 48톤, 건물수량 9.38톤이었으며, IRG는 개화기인 5월 19일이며 20일 후인 6월 9일에 수확하였으며, 

ha당 생체수량은 23.9톤, 건물수량 5.99톤으로 재배적지의 건물수량 13.3톤에 비해 수량성이 44% 수준이었으며 타 연구결과 

보고된 연천지역 재배시 수량성에 비교해서도 59%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중북부 산간고랭지에서 트리티케일은 입

모, 월동기 및 생육재생기 생육과 수량성을 고려하였을 때 재배가 가능하였으나 IRG는 월동중 저온에 따른 고사개체가 많아 

조사료 수량이 낮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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